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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높은 학업성취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학생 집단이 ‘알파걸’로

서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3-2008) 자

료를 활용하여 알파걸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의 진로발달 변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알파걸 선정 기준으로 학업성취도, 성취동기, 자기신뢰, 자기계발, 학업 외 활동참여, 부모 유대관계

를 설정하여 1차년도 자료를 분류한 결과 여학생 응답자의 15%(259명)로 나타났다. (2) 알파걸 집단

의 진로성숙도는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3) 알파걸 집단의 성역할태도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알파걸 집단의 대학진학률은 75.3%로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희망 전

공계열과 실제 진학계열간의 일치율은 1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알파걸의 실제 대학진학 계열 

분포는 이공계, 사회계, 의약학계, 인문계, 예체능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여학생 집단에 비해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5) 알파걸은 구체적인 직업계획을 결정하고 진로실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대부분 전문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알파걸, 진로발달 특성, 진로성숙도, 성역할태도, 진로포부, 다층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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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화 추세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현상은 사회 각 분야

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까지 10%미만이었던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자는 2007년에 외무고시(67.7%), 사법고시(35.2%), 행정고시(49%)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위클리 조선, 2008. 10. 27). 또한 소위 금녀

(禁女)의 벽으로 불리어질 만큼 남성이 주류를 이뤘던 검찰․경찰․공안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도 폭증했는데, 1998년 17명(1.6%)에 그쳤던 여성 검사는 2007년에는 220명

(13.6%)으로 8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여경(女警)은 1.8%(1696명)에서 5.7%(5907

명)로 3배 넘게 늘었고 교정과 보호관찰직 여성공무원은 4.7%(825명)에서 9.6%(2080

명)로 증가했다. 

교육현장에서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늘면서 이른바 ‘남녀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3∼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 여학

생은 사회, 수학, 과학 교과에서 남학생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국어와 영어에서

는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정은영 외, 2009). 남녀공학에서의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면, 1999년 이후 남학생 우위의 성별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남학생(66.6%)과 여학생(66.8%)이 거의 비슷해졌으

며(정해숙, 2009: 45), 최근의 언론보도에서는 여학생 대학 진학률이 82.5%로 남학생

의 81.6%보다 0.8% 포인트 높아져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닷컴, 2010. 

3. 8).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맥락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Sikora & Saha, 2009; 

Buchmann & Dalton, 2002)에서도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학업 

성취와 직업적 열망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문직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능력과 성취결과가 탁월하게 높아진 추세가 반영되

어 ‘알파걸’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알파걸’이란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Kindlon(2006)이 

사용한 개념으로 1980년대 후반에 출생하였으며 공부나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엘리트 여성 집단이다. 이들은 여자라는 사실로 제약을 받지 않고 

전통적 남녀역할, 의존과 독립, 지배와 복종 같은 이분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심리발달 이론과는 다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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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알파걸’의 등장은 새로운 여성발달의 조류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분화 현상과 남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고교 

시절 뛰어난 학업성취 결과와 대학 진학률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4

년제 대학교의 전공분야별 여대생 분포를 보면, 인문계가 56%, 예체능 52.8%, 그리고 

사범계 전공이 58%인 것으로 조사되어 여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회계 37.8%, 자연계 43.9%, 그리고 공학계는 13.3%로 여전히 여학생의 비율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전공영역이 성별(gender-typed)에 따라 뚜렷하게 구

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인 외, 2009: 188).  

이 연구는 여성이 처한 상반된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의 징후로

서 ‘알파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장래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행위자(agent)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현장의 여학생 파워로 불리는 ‘알파걸’의 

존재여부에 대해 경험적 탐색을 시도한다. 둘째,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

능태로서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을 진로성숙도, 성역할태도, 대학 진학 계열선택, 

그리고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과 직업포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기존

의 여성 진로발달 연구경향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한다. 요컨대, 우수한 

여학생 집단을 ‘알파걸’로 선정하고 이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사회적․직업적 성취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알파걸 개념 및 특징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Kindlon(2006)은 장래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리더의 

재목으로서 여학생들을 1등 최고를 의미하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 ‘알파(α)’를 부

여하여 ‘알파걸’(alpha girl)로 지칭하고 있다. 알파걸은 극심한 남녀차별을 경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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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와는 달리 여성운동의 결실과 함께 여성의 상승세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1980년대 후반1)에 태어난 소녀 집단을 일컫는다. 알파걸은 재능 있고 욕심이 많고 

자신감의 넘치며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제약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학계에서 알파걸 논의의 출발은 여학생들의 심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하였으며 ‘신 여성심리학’(new psychology of women)의 기반 역할을 했

던 ‘관계 지향’ 여성 개념으로는 신세대 소녀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에서 비롯되고 있다. ‘신 여성심리학’은 프로이드 이후 남성 심리학자들이 여성들을 

정서적으로 허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 것에 반해,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

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Gilligan, 1979). 

이에 따르면, 남자는 남들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인생을 살며 자기중심적이고 경쟁

적인 반면 여자들은 자신들을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경쟁적이

기보다는 상호의존과 협력의 틀에서 타인과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여성 심리의 

본질적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관계, 협력, 유대, 배려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으

며 평가절하 되어왔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 표현들, 예컨대 자신감 부족, 의존성, 우울증, 낮은 기대와 포부, 저조한 성취 등은 

억압적인 남성 지배적인 사회문화 구조에 희생된 결과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주장은 AAUW(1991)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자부심이 낮은 것은 학교현장에서 성차별 때문이라고 본다. 예컨대, 여자 역할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며, 경쟁적인 남성 모델을 적용한 수업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낮추며,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여학생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고착

화시킨다고 입증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신세대 소녀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심리적 

자아발달 특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여학생들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며 남학생들과의 경쟁도, 이들을 능가하는 것

도 겁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알파걸은 전통적으로 남성성의 특징

으로 표현되는 독립지향성과 여성의 관계지향성을 조화롭게 갖춘 균형 잡힌 자아를 

가지므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때부터 미국은 대학에서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때로 일종의 전환기였다

(Kindlon,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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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on(2006: 110-112)은 새로운 알파걸 심리의 특성으로서 독립, 자주, 자립, 야

망, 능력, 도전을 느끼고 몰두해 보고 싶은 성향들을 발견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알파걸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10대 소녀들의 

자부심이 중학교 때 급격히 하락하지 않고 남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긍정적인 역할모델, 학교 내의 성차별 감소, 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소녀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신세대 아버지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과

학, 컴퓨터, 운동 분야에서 딸들에게 취미를 길러주고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적 사고방식을 전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딸들에게 남성

과 대등한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하며 열심히 도전의

식을 심어준다.

둘째, 알파걸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

해 초경 시기가 늦어지고 수동적인 성역할의 영향을 덜 받고 자라 우울증 발생률이 

적고 불안 점수가 낮다. 셋째, 알파걸은 자기중심(self-oriented) 가치관을 가지고 있

다. 알파걸은 자기중심과 타인 중심 가치가 상충할 때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중심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알파걸은 독립 및 관계지향 성향

을 가지고 있다. 딸 양육에 아버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세상과의 관

계에서 독립성과 관계성을 모두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소녀들은 좀 더 유

연한 심리를 갖게 된 것이다. 다섯째, 알파걸은 좀 더 이성적인(rational) 스타일을 취

하고 있다. 이 스타일은 자제력과 깊은 사고, 세부적인 사실의 기억능력 발달을 요구

하며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한 스타일을 갖

기보다는 불안에 대한 정신적 방어능력을 가진 유연한 소녀들은 주어진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 공학, 비즈니스의 직업분야에서 더욱 유용하다.

2. 여학생의 진로발달 특성 연구 검토

알파걸 개념이 최근에 대두된 만큼 직접적으로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을 다룬 연

구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2000년 이후에는 학업우수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

발달 특성을 밝힌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기 여학생의 높은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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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실제로 사회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로성숙

도, 성역할태도, 전공 및 계열선택, 진로실현가능성과 직업포부와 같이 진로선택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최근에 

대두되고 알파걸 집단의 진로발달 특성을 분석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숙정도를 나타낸다(Crites, 1978). 김경순(2001)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

의 진로 성숙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

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

으며 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 높다는 것과 어머니의 직업과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진

로성숙도가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윤은순(2006)도 영재 학생의 진로성숙

도가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진로성숙도의 초기 상태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률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최수정, 2006). 그 

원인은 먼저, 진로성숙도의 초기 상태가 높은 학생은 더 이상 상승할 여지가 적은 

‘천정효과’의 영향으로 진로성숙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2)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진로발달과 직업세계에 대한 시야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이다. 성역할태도와 여성의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태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계열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취업직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여학생은 인문계열

을 선택하고 성역할에 대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여학생은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고 물리학, 수학, 공학과 같은 남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전공을 선택

하는 경향이 있다(곽윤숙, 2002).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여성 전

통직을 선호하고, 양성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여성 비전통직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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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Reskin & Ross, 1990).   

3) 계열 및 전공 선택

여성의 진로선택 연구에 따르면, 중등학교 수준에서 여학생들은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를 선호하지 않으며 학업성취도 저조하여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로의 편중된 

선택을 한다. 대학진학에서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이 적은 전공을 선택하여 이공계 

영역보다는 인문과학, 언어, 사회과학, 예술, 교육과 같은 한정된 영역에 집중됨으로

써 노동시장에서 성별분리 현상을 가져오며 시장성(marketable)이 적은 전공을 선택

한 결과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성취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여성의 진로선택에 있어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의 구분은 성별직업분리를 설

명하는 기준이 된다. 헤이즈(R. Hayes, 1986)에 의하면, 전통적 영역이란 여성들이 수

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영역의 전공과 직업으로 여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female- 

dominated field)이며, 비전통적 영역이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영역의 전공과 직업

을 의미하는데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male-dominated field)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여성의 비율이 30∼34%미만일 때 비전통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여성 비

전통적 영역으로 수학, 자연과학, 공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은 

대표적인 남성지배적 분야에 해당되며, 반면에 여성지배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정학, 

예술학, 사범계, 어문학 전공은 여성 전통적 영역을 의미한다. 

최지희 외(2000)는 우수 여학생의 최근 5년간의 진학추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수 여학생의 경우 일반 여학생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이학계 및 공학계 진학자의 

비중이 높아 일반 여학생보다는 전통적 영역의 전공집중 현상이 완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여학생의 진학 전공 분포는 여전히 남학생의 전공분포나 전체적

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공분포와는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우수 여학생의 전공 분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4) 진로실현 가능성 및 직업포부

지금까지 여성들은 다른 집단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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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왔다(Hanson, 1994). 여성의 진로실현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과 

자신감은 성별에 따른 직업선호도에도 반영되어 여자대학생들은 교육 관련직, 문화예

술 및 방송관련직, 보건의료직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호를 높게 보이고 있는 반

면, 남학생들은 주로 공학기술직, 사무직, 의사직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신선미, 

2003; 진미석, 윤형한, 2003). 

그러나 최근에 학업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을 비교한 연구(박은

혜, 2006)에 따르면, 학업우수 청소년의 경우 초등과 중등에서는 포부수준이 우수 여

학생보다 우수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학업우수 청소년의 경우 학교단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높

은 지위를 갖는 직업 위주의 진로선택이 나타났고, 다양한 직업 분야를 희망하기보다

는 주로 연구직과 고위 관리자 등 한정된 직업 분야를 희망하였다. 

한편 하정(2007)은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업 우수 

여자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직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학업우수 여학생의 직업결정 과정은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 과

정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탐색, 선택, 조율, 수용,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과 성장을 키워가고 학업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학업우

수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제약이나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

는데 이는 발달단계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가정 분위

기에서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이들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진로발달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비록 ‘알파걸’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우수 여학생 집단은 일반 여학생 집단과 다르게 진로성숙도가 

높고, 개방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며, 비전통적 영역의 전공과 계열을 선택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높은 자신감을 보

이며 주체적인 진로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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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표하도록 층화다단계군집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된 중2패널은 2003년 

104학교의 3,449명을 대상으로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6차년도인 2008년까

지 추적 조사되었다. 이 자료를 통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에 걸친 표집학생 개개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실제 대학 진학 결과의 파악이 가능하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우선, 알파걸의 기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2003년 1차년도 자료

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와 성역할 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1∼6차년도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학계열 선택, 

진로결정 및 직업포부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고2)와 6차년도(대1)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준비성과 결정성의 하위 영역을 가진 구인으로 개념화하

였다. 준비성은 자기이해와 직업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고, 결정성은 미래의 직

업에 대한 계획과 결정, 독립적인 진로 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청소년용질문지의 1-1~1-7번 문항과 

12-12~12-17번 문항을 합하여 총 14개로 각 문항은 0∼5점까지 6단계 척도로 되어있

다. 이 중에서 1-1, 1-2, 12-12, 12-13번은 준비성 문항으로 나머지 10개 문항은 결정

성으로 분류2)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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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으로 고정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 소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관과 남성관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 성역할 태도는 청소년용질문지 49-4번 문항을 통해 측정

되는데, 이 중 49-4-1∼3번 문항은 여성을 수동적, 순종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49-4-4∼6번 문항은 여성관과는 상반되게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남성

관에 찬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대학 진학 시 희망하는 전공 계열은 4차년도 청소년질문지의 11-3번 문항에서 고등

학교 졸업 후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실제 진학 결과는 6차년

도 질문지의 U-1번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장래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는 8번 

문항을 통해서 ‘잘 모르겠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6단계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 

문항에 대한 4차년도와 6차년도 응답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6차년도 질문지 

2번 문항을 통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확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먼저, 알파걸 집단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알파걸에 대한 

문헌연구(Kindlon, 2006)를 통해 새롭게 대두된 알파걸 집단의 정의 및 특징을 파악

하였다.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 내용 및 항목 분석을 통해 알파걸의 개념 정

의와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3) 설정된 분류 

항목과 기준을 중2패널 1차년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알파걸 집단과 비알파걸 집단

을 구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 남학생 집단도 

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알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알파걸 집단의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집단의 진로성숙도와 성역할 태도 변인의 시간

에 따른 변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알파걸 집단의 발달 양상에 특징이 있는가를 파악

2) 6차년도 설문지에는 12번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준비성 1-1, 1-2번 문항, 결정성 1-3∼1-6번 문

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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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집단별 변화·성장 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

해서 2수준의 다층성장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개인 내 수준(within-subject level)

       

: 학생 의 시점에서의 종속변수 측정치

: 절편 모수.    (2003년)일 때,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 성장률. 이 1단위 변할 때,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변화정도

: 1수준 무선효과. 독립, 정규분포이며, 분산은 . ∼
 

[2수준] 개인 간 수준(between-subject level)

      성별   알파여부   성별알파여부   
: 초기 시점(2003년)에서 전체 학생의 종속변수 측정치 평균

: 성별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남학생=0, 여학생=1)

: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비알파집단=0, 알파집단=1)

: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

      성별   알파여부   성별알파여부  
: 전체 학생의 평균 변화율

: 성별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남학생=0, 여학생=1)

: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비알파집단=0, 알파집단=1)

: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

, : 학생수준 잔차, ∼ 

둘째, 알파걸 집단의 대학 진학계열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하던 진학 계열과 실제 대학진학 계열과의 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일치 

정도가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다른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 전공 및 계

열을 여성 전통적 영역과 여성 비전통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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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변수 내용 선정기준

기준1_학업성취도

전교 등수 비율
수학․과학 성적에 대한 인식 

수준(5점 Likert)

전교 백분위 상위 20%
2과목 모두 ‘잘 하는 수준’   

4점 이상 응답

기준2_성취동기

미래 교육 포부 수준
현재 각 교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

‘대학 이상’
4개 교과 이상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응답

기준3_자기신뢰

자기신뢰도 3문항 (5점 Likert)
나의 결정 신뢰/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내 삶을 주관

평균 4점 이상 응답

셋째, 알파걸 집단의 진로실현가능성과 직업포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직업계획 여부를 비교하였다. 또한 장래 진로실현 가

능성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4차년도와 6

차년도 간 차이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직업포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와 6차

년도에 조사한 희망직업의 대분류 분포를 비교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알파걸 선정과 분류

알파걸 선정 기준은 Kindlon(2006)의 연구를 토대로 첫째, 뛰어난 학업성적 둘째, 

높은 성취동기: 교육포부, 학업노력(공부욕심) 셋째,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감 넷째,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경험 다섯째, 학업 외 활동의 적극적 참여 여섯째, 부모와의 

좋은 유대관계 영역으로 나누고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알파걸 집단을 분류하였다. 

6가지 영역별 선정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알파걸 선정 기준3)

3) 알파걸 선정 기준 및 분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 발

표한 논문 ‘알파걸은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파걸의 진로선택 특성’ pp.555-5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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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변수 내용 선정기준

기준4_자기계발 수상경력과 자격증 취득 여부

교내 또는 교외에서 개최하는 

경시대회 수상 경력

자격증 1종 이상 취득

기준5_학업외 활동 참여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1개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1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

기준6_부모와의 유대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대화정도를 

묻는 6개 문항
평균 4점 이상 응답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영역의 기준 중에서 적어도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응답자를 

알파 집단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 응답자의 15%(259명)가 알파걸로 분

류되었으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남학생 응답자의 15.1%(260명)가 알파 

집단으로 나타났다.

2. 알파걸의 진로발달 특성 변화 추이 

1) 진로성숙도 변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연도별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치는 [부록 1]에 제시되

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알파집단이 비알파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높고,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6년에 걸친 종단적인 변화·성장 양상이 어떻게 차

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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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성숙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준비성 결정성 진로성숙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상태  2.970** (.020) 3.495** (.018) 3.320** (.017) 

  성별  .024 (.029)  .193** (.025)  .137** (.023) 

  알파집단 여부    .485** (.056)  .345** (.045)  .392** (.044) 

  성별*알파집단 여부  .018 (.078)  -.031 (.062)  -.014 (.059) 

평균 변화율    .081** (.006)  .064** (.005)   .069** (.005) 

  성별    .028** (.008)  -.011 (.007)   .002 (.006) 

  알파집단 여부  -.048** (.016) -.038** (.013)  -.041** (.012) 

  성별*알파집단 여부   -.008 (.021)  -.014 (.017)  -.012 (.016) 

무선효과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1수준(개인 내 수준)

  연도별 개인별  .461 (53.9) .340 (55.2)   .279 (53.4)

2수준(개인 간 수준)

  연도별 초기상태  .377** (44.1)  .264** (42.8)  .233** (44.4)

  연도별 변화율  .017** ( 2.0)  .012** ( 2.0)   .011** ( 2.2)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393** -.559** -.472**

* p<.05, ** p<.01

준비성 영역의 초기치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알파집단의 준비성 초기치가 비알파집단에 비하여 .485점 더 

높았다. 준비성의 연도에 따른 변화율에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가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준비성이 높고, 비알파집단 보다는 알파집단의 

준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정성 영역은 준비성에 비하여 초기 상태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서 조사 시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정성의 초기 상

태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알파걸 집단의 초기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변화율을 보면 성별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없

으며, 알파집단의 경우 오히려 성장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높은 초기치의 영향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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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준비성과 결정성을 합한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알파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

도 역시 결정성과 마찬가지로 변화율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알파집단의 변

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무선효과 분석 결과, 세 변수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분산 성분 중에서 초기치 분산 비율이 40∼45%, 변화율은 

약 2%로 나타나서 각 개인의 초기상태 차이에 비해서 변화율의 개인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

로 초기 상태가 높은 개인은 변화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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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로성숙도의 변화․성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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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로 추정된 선형의 변화․성장곡선은 [그림 1]과 같다. 알파걸 집단의 진

로성숙도가 가장 높았으나, 성장 정도는 비알파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알파걸 집

단은 이미 초기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척도 

범위 내에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성역할태도 변화

연도에 따른 각 집단의 성역할태도의 기술통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여성에 대

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비알파집단이 알파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알파걸 집단의 경우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

운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남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인

식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알파집단이 비알파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알파걸 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 성역할 태도의 연도별 변화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여성관 남성관 성역할 태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평균 초기상태  2.601** (.017) 3.278** (.018) 2.939** (.017) 
  성별  -.502** (.023) -.175** (.025) -.339** (.023) 
  알파집단 여부  -.194** (.046)  .223** (.045)  .016 (.044) 
  성별*알파집단 여부  -.179** (.060) -.278** (.062) -.229** (.059) 

                                         
평균 변화율  -.002 (.005)  .075** (.005)  .036** (.005) 
  성별   .002 (.006)  .005 (.007)  .004 (.006) 
  알파집단 여부   .022 (.013) -.036** (.013) -.007 (.012) 
  성별*알파집단 여부   .003 (.016)  .028 (.017)  .015 (.016) 
무선효과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분산성분 (비율)
1수준(개인 내 수준)
  연도별 개인별   .354 (63.4)  .404 (56.7)  .233 (56.5)
2수준(개인 간 수준)  
  연도별 초기상태   .198** (35.5)  .300** (42.2)  .175** (42.5)
  연도별 변화율   .006** ( 1.1)  .008** ( 1.1)  .004** ( 1.1)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상관계수

-.271** -.419** -.349**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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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 초기상태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집단 및 비알파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초기치에는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 변수의 상

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남자일수록, 알파집단

일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남성

관에 대한 고정관념의 초기치는 알파보이 집단이 가장 높고, 알파걸 집단이 가장 낮

았으며, 변화율은 비알파 집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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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역할태도의 변화․성장곡선

전반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알파걸 집단보다 비알파걸 집단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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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집단의 여성관은 낮고 남성관은 더 높았다. 알파보이 집단은 다른 남학생에 비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 한 반면, 남성에 대한 진취성이나 적극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관과 남성관을 모두 고려한 성역할태도의 초기상태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알파집단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연도별 변화․성장 곡선은 [그림 

2]와 같으며, 여성관에 비해 남성관의 증가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3) 대학 진학계열의 변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하는 진학 계열과 고등학교 졸업 후 실제 진학한 

계열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전공계열을 

<표 4> 희망 진학 계열(2006년)과 실제 진학 계열(2008년)

계열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희망

진학

계열

(2006년)

인문계 57 (22.0) 334 (22.8) 65 (25.0) 370 (25.3)

사회계 21 (8.1) 123 (8.4) 27 (10.4) 86 (5.9)

사범계 8 (3.1) 78 (5.3) 9 (3.5) 54 (3.7)

이공계 52 (20.1) 251 (17.1) 36 (13.8) 252 (17.2)

의약학계 28 (10.8) 111 (7.6) 19 (7.3) 77 (5.3)

예체능계 18 (6.9) 164 (11.2) 28 (10.8) 167 (11.4)

기타 58 (22.4) 304 (20.8) 47 (18.2) 260 (17.7)

무응답 17 (6.6) 100 (6.8) 29 (11.2) 199 (13.6)

실제

진학

계열

(2008년)

인문계 25 (12.8) 117 (11.7) 9 (5.9) 59 (6.5)

사회계 46 (23.6) 286 (28.6) 39 (25.7) 190 (21.0)

사범계 17 (8.7) 71 (7.1) 5 (3.3) 16 (1.8)

이공계 47 (24.1) 194 (19.4) 72 (47.4) 489 (54.0)

의약학계 28 (14.4) 128 (12.8) 5 (3.3) 31 (3.4)

예체능계 22 (11.3) 160 (16.0) 10 (6.6) 92 (10.2)

기타 0 (0.0) 7 (0.7) 4 (2.6) 9 (1.0)

무응답 10 (5.1) 36 (3.6) 8 (5.3) 19 (2.1)

대학 진학률 75.3 68.2 58.5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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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인

문계열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알파걸 집

단의 경우, 인문계열(2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공계열(20.1%)을 선택하고 있으며, 의/

약학계열은 10.8%를 선택하고 있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4)를 기초로 실제 진학한 결과를 살펴보면, 알파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진학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알파보이 집단의 진학률이 가장 낮

았다. 이는 다른 집단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에 비하여 알파보이 집

단만 재수생이 55명(21.2%)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학한 계열의 분포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사회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

능계열의 진학 비율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전체 진학자의 반수 이상이 이공계열에 진학

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알파걸 집단에서 이공계열과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 희망 진학 계열 조사에서 

나타났던 알파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 실제 진학에까지 발현되지 못한 반면, 비알파걸 

집단의 진학 계열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집단의 대학진학률 및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장래 희망 전공 계열에 대한 응답 

결과와 졸업 이후 실제 진학한 대학의 계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산출하여 집단별

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희망 계열과 실제 진학 계열의 일치율(%)

계열구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인문계열  2.3  2.7  1.6  2.4

사회계열  3.4  2.3  4.7   .8

사범계열   .6   .0   .0   .1

이공계열  2.9  3.1  7.0 13.3

의약학계열  1.1  1.6  1.6   .4

예체능계열   .6  1.6  1.6  1.1

일치율 11.0 11.2 16.4 18.1

4) 2008년 조사된 6차년도 자료에서는 현재 대학교 1학년 진학사항에 대해 학부(계열), 전공(학과)

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강성국 외(2009). 200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한국

교육개발원을 참조하여 대분류 체계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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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계열과 실제 진학 계열 간 일치도는 10∼20%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공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던 남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일치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

다. 그러나 희망하는 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10명 중 1∼2명 내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알파걸 집단의 진학 일치율이 비알파걸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중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을 희망하던 학생이 사회계열이나 의약학계열에 진학하고, 의약

학계열을 희망하던 학생은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여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의 경우 의예과, 치의예과 선택보다는 간호학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

었으며 최근에는 법학과와 의학과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부 계열만으로 법조인이나 의사 등의 전문직 진출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희망 전공계열과 실제 진학계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 집단의 진학계열 일치도가 남학생에 비

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곧 성

별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ayes(1986)의 기준에 따라 

여성 다수가 지배하는 전공분야(인문, 사회, 예체능, 교육, 생활과학, 보건, 간호, 과학

교육)를 ‘전통적 영역’으로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전공분야(정치, 경제, 경영, 행정, 수

학, 물리, 화학, 생명공학, 공학, 컴퓨터)를 ‘비전통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별

로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실제 진학계열 및 전공의 특성

전공 및 계열 분류
(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전통적 영역 104 (56.2) 575 (59.6)  32 (22.2) 209 (23.6)

비전통적 영역  81 (43.8) 389 (40.4) 112 (77.8) 675 (76.4)

알파걸 집단은 비알파걸 집단에 비해 남성 다수가 지배하는 영역인 비전통적 영역

을 더 높게 선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은 전통적 영역의 비율이 높았으나 

비전통적 영역과의 차이가 약 10% 내외이지만,  남학생은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77.8%, 76.4%로 나타나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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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실현 가능성 및 직업포부 변화

알파걸 집단의 장래 진로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직업계획 여부를 비교한 

결과 알파걸 집단은 구체적인 직업을 확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략적으로 

결정해 놓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장래 직업을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

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알파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구체적인 직업 계획 여부(2008년)

직업 계획 여부
(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확정  79 (34.2) 377 (30.1) 60 (28.8) 290 (25.4)

대략 결정 118 (51.1) 610 (48.6) 99 (47.6) 497 (43.6)

미정  34 (14.7) 267 (21.3) 49 (23.6) 353 (31.0)

다음으로 진로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희망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0에서 

5점의 6단계 척도로 응답한 결과 중에서 4점 이상인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

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장래 희망직업 달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 변화

희망직업 달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2006년 133 (64.3) 527 (47.1) 123 (64.1) 456 (49.7)

2008년 161 (81.7) 664 (67.3) 125 (78.6) 510 (64.8)

변화량(2008년-2006년)  28 (17.5) 137 (20.2)   2 (14.6)  54 (15.1)

알파걸 집단의 긍정적 의견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에 비

하여 여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 및 향상도가 높게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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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6년에 비해 2008년도에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향상되었고, 2006년 당시 긍정

적 의견 비율이 가장 낮았던 비알파걸 집단의 향상 정도가 가장 높았다.

알파걸 집단의 직업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진학 이전과 대학 진학 후 장래 희

망직업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장래 희망직업 응답비율 비교(2006년 vs. 2008년)

희망직업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 N % N % N %

2006년

고위관리직 19 (9.2) 39 (3.5) 12 (6.3) 69 (7.5)

전문가 166 (80.2) 768 (68.6) 133 (69.3) 548 (59.7)

기술공/준전문가 1 ( .5) 32 (2.9) 7 (3.6) 68 (7.4)

사무 종사자 5 (2.4) 35 (3.1) 10 (5.2) 45 (4.9)

서비스 종사자 11 (5.3) 189 (16.1) 13 (6.8) 89 (9.7)

기타 5 (2.5) 65 (5.8) 17 (8.8) 99 (10.8)

2008년

고위관리직 7 (3.6) 42 (4.3) 15 (9.4) 53 (6.7)

전문가 144 (73.1) 557 (56.4) 95 (59.7) 394 (50.1)

기술공/준전문가 7 (3.6) 64 (6.5) 10 (6.3) 59 (7.5)

사무 종사자 23 (11.7) 121 (12.3) 19 (11.9) 109 (13.9)

서비스 종사자 9 (4.6) 149 (15.1) 5 (3.1) 84 (10.7)

기타 2 (1.0) 24 (2.4) 6 (3.8) 56 (7.1)

대부분(73.1%)의 알파걸은 전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집단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전문직에 대한 선호는 모든 집단에

서 압도적이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문직 희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다. 다만 남학생이나 비알파걸 집단에서는 전문직 희망 비율이 10% 이상 감소한 반

면, 알파걸 집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알파보이 집단에서는 고위관

리직 희망자가 다소 증가한 반면, 알파걸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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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상승추세와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뛰어난 학업성

취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자신감과 능력을 갖춘 우수 여학생 집단 

곧, 알파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진로발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고, 특히 알파걸 집단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초기치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높은 

초기치를 가진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알파

걸 집단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초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파걸 집단이 가장 낮아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기보

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여학생은 사회계열, 사범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의 진학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이공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남학생 집단이 이공계열과 비전

통적 영역으로 편중된 선택을 한 결과에 비하여 여학생 집단은 인문․사회계, 이공

계, 의약학계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알파걸 집단은 비알파

걸 집단에 비해 비전통적 영역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나타났던 알파걸 집단의 특성은 실제 대학 진학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비알파걸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진로실현 가능성과 직업포부의 변화에서는 알파걸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직업계획을 갖고 있었고, 장래 희망직업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업포부에 있어서 장래 희망직업으로 전

문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고위관

리직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알파걸은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직업 선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시대적 조류로서 알파걸

의 존재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학 진학계열 상황을 

볼 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었고, 특히 성별에 따라 유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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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진로선택의 제한과 

타협을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의 진로선택 결

정과정은 개인적 수준에서 동기, 능력, 가정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구

조적 제약조건, 즉 인종, 성, 민족, 교육제도, 노동시장 특성 요인들로 인한 제한된 선

택을 반영하기도 한다(Saha & Sikora, 2008). 이 연구에서 알파걸로 선정된 여학생 

집단은 중․고등학교 때 높은 학업성취로 인한 자기 진로에 대한 인식과 포부수준은 

높아졌지만, 대학진학 단계에서 적절한 진로지도와 교육적 개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권력과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관리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한 측면에 있어서도 희망 

전공계열과 실제 대학 진학계열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진로포부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과 희망 직업군만으로 진로 발달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은 여성의 활약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 수준이 낮은 

국가로 나타나 109개국 중 61위에 머무르고 있다(내일신문, 2010. 3. 8). 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높은 학업성취와 리더십 발휘로 청소년기를 주목받으며 성장한 우수 여학

생 집단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직업적 열망을 사회적 

성취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수한 여성 집단이 진정한 알파걸 집단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함께 대학교육에서도 이들의 직업적 포부와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알파걸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회 진출 결과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 관련 변인이 연속적

으로 측정된 패널 자료가 필요한데,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

합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알파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되는 변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는 알파걸 분류기

준 중 일부 변인의 누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알파걸의 분류에 있어서 보

다 정교한 기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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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Alpha-girls and Change of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oi, Yoon-Jin*․Im, Hyun-Jung**

This study examines alpha‐girls in Korea and investigates change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alpha‐girls were scree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we then analyzed their career maturity, attitudes to gender 

roles, their major field of study, and career expectancy and occupational 

aspiration.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of NYPI from 2003 to 2008 was 

used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5% of Korean female students were classified 

as alpha‐girls. Second, the initial value of the career maturity of the alpha‐girls 

were high, and their growth rate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Third, the 

attitudes to gender roles of the alpha‐girls were liberal and progressive. Fourth, 

more alpha‐girls choose their major in male‐dominated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business,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in comparison to non‐
alpha girls. Fifth, alpha‐girls were positive in terms of their future careers and 

expected to be professionals in the future.

Key Words : alpha‐girls, career maturity, attitude of gender role, career expectancy, 

occupational aspiration, multilevel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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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기술통계(2003∼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준비성

2003년 259 3.47 .94 1465 2.95 .88 260 3.51 .88 1465 2.94 .90
2004년 239 3.55 .87 1355 3.15 .89 241 3.46 .93 1353 3.08 .87
2005년 232 3.70 .84 1321 3.21 .92 237 3.46 .95 1335 3.16 .92
2006년 233 3.49 .92 1322 3.25 .93 235 3.45 .96 1331 3.15 .90
2007년 224 3.79 .91 1233 3.60 .90 229 3.66 1.02 1281 3.37 .90
2008년 231 3.73 .92 1254 3.43 .96 208 3.62 .96 1140 3.33 .97

결정성

2003년 259 4.03 .64 1465 3.68 .75 260 3.92 .72 1465 3.52 .84
2004년 239 3.98 .71 1355 3.74 .72 241 3.78 .80 1353 3.52 .79
2005년 232 4.04 .67 1321 3.82 .67 237 3.87 .69 1335 3.65 .78
2006년 233 3.90 .69 1322 3.83 .72 235 3.88 .68 1331 3.65 .77
2007년 224 4.04 .67 1233 3.94 .72 229 3.97 .78 1281 3.76 .75
2008년 231 4.05 .67 1254 3.94 .75 208 3.98 .73 1140 3.84 .77

진로

성숙도

2003년 259 3.85 .62 1465 3.44 .68 260 3.78 .67 1465 3.33 .74
2004년 239 3.84 .67 1355 3.54 .68 241 3.67 .76 1353 3.38 .71
2005년 232 3.92 .65 1321 3.62 .65 237 3.73 .68 1335 3.49 .72
2006년 233 3.77 .66 1322 3.64 .69 235 3.74 .69 1331 3.49 .71
2007년 224 3.95 .67 1233 3.83 .70 229 3.87 .79 1281 3.63 .72
2008년 231 3.94 .65 1254 3.77 .72 208 3.86 .73 1140 3.67 .73

[부록 2] 성별과 알파집단 여부에 따른 성역할 태도 기술통계(2003∼2008년)

여자 남자
alpha non-alpha alpha non-alpha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여성관

2003년 259 1.74 .66 1465 2.09 .71 259 2.39 .85 1464 2.58 .76
2004년 239 1.76 .71 1353 2.13 .73 241 2.45 .84 1351 2.62 .79
2005년 232 1.74 .65 1321 2.07 .69 237 2.43 .80 1335 2.59 .77
2006년 233 1.83 .69 1322 2.09 .71 235 2.50 .80 1331 2.62 .78
2007년 221 1.85 .70 1231 2.09 .72 226 2.42 .83 1280 2.58 .78
2008년 231 1.85 .66 1254 2.09 .71 208 2.50 .79 1140 2.55 .80

남성관

2003년 259 3.10 .95 1464 3.13 .87 260 3.58 .87 1465 3.33 .76
2004년 239 3.05 .96 1353 3.13 .88 241 3.44 .92 1352 3.28 .82
2005년 232 3.26 .87 1321 3.28 .81 237 3.52 .90 1335 3.44 .77
2006년 233 3.26 .90 1322 3.39 .84 235 3.66 .84 1331 3.51 .79
2007년 221 3.26 .91 1231 3.39 .83 226 3.67 .81 1280 3.55 .80
2008년 231 3.49 .79 1254 3.51 .78 208 3.69 .76 1140 3.69 .75

성역할 

태도

2003년 259 2.42 .66 1465 2.61 .64 260 2.99 .72 1465 2.95 .61
2004년 239 2.40 .67 1353 2.63 .66 241 2.94 .75 1352 2.95 .67
2005년 232 2.50 .63 1321 2.67 .59 237 2.98 .69 1335 3.01 .61
2006년 233 2.54 .65 1322 2.74 .61 235 3.08 .67 1331 3.07 .65
2007년 221 2.55 .67 1231 2.74 .61 226 3.05 .68 1280 3.06 .62
2008년 231 2.67 .59 1254 2.80 .60 208 3.09 .64 1140 3.1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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